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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악고 종여악생회 제1o주~'l 맹사와 과력이여LL

역대 총여학생회를 하셨던 선비w 인니들에게

여/싱/주/의 저IIO대 총여학생회키. 드립니디;

98년 3월 27일

올예 총여학생회가 10주기를 맞()l빈다는 것은, 연세대학교 내()ll서 여성운동이 Cll중적으로 자리DI김된지 10년이

되었다는 데에 그 의미기 있을 것입니댜‘ 그 10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여학생 비율ol 높아지면서 대학 내에

서 여성운동이 더욱 발전발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댜. 총여학생회 세0주기 맹시는 지난 10년 간의 여성운동의

발자취를 되살려보고, 현게의 여성운동을 검토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보는 쟈리갸 되어야 하

지 않을꺄 싶은데요.

10주기를 맞이아는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는 종여박생회를 했었던 선배 후배 간의 친분을 더욱 승피시켜 역cll

총여학생회외 변계의 총여학생회가 밤꺼l ol성운동의 지속성을 고민발 수 있는 연cll의 지점들을 찾o배는 것입니댜‘

좁게는 사회에 있는 선배들과 변재 박교에 있는 발동가들 걔걔인이 지신의 전망을 고민발 수 있는 게기가 될 수

있으며 넓게는 사회의 박교 간의 'cll트워크'를 형성발 수 있는 게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5월 대동제 기간에 현재 총여학생희의 역대 총여박생회 선배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안힙니다.

olol 1내 선배님과 6cll 선배님과 논의가 오고간 상태입니댜. 그리고, 10주기라는 것이 단지 '의무' LII지는 'cll의

명분'ol 아닌, 서로에거l 그 의의가 깊게 세겨처야 반다는 것과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10주기 쟈리를 미련에야 만

다는 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5월 빙시가 10cll 총여어l게는 상반기 발동이, 역cll 선배님들애게는 그 간 시회

에서 발동하면셔 하게 된 고민들이 총화되는 자리이어야 만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댜.

그런뎨, 저"OCll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지만, 5월 맹사는 오히려 총회의 자리가 되기 보댜

시작의 쟈리갸 되어야 한댜고 생각밥니다. 우선은 예전에 너li얘 보다 많은 선배들과 후배들이 만나 서로 간의 '진

분'을 도모학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댜‘

일AI : 5욀 셋빼주

장소 : 신촌oll 있는 식딩

EII싱 : 1대부티 10대T]I지의 총OI택생회 겐부 및 변WII OI박생처OII .111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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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여학생회 10주기를 보다 대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발전을 '음

UI'에 볼 수 있는 10월 '여성제'를 제안합니다.

작년 봄에, 'ol성지지연힙'의 댜앙한 여성모임들이 계1호l ol성계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갑'을 걔최에 학에 여러

모임들 간의 연대의 직접민주주의적 자지질서를 구축이는 데어l 큰 역발을 뺐었습니댜. 그리고 가을에는 여학생저외

여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밤께 준비만 여싱문학포럼 'Where qre You?'가 걔최되어 학교외 교수님들 학생들

ol 밤께 여싱문화의 발성학를 고민하였습니댜. 올예에는 이 성과들을 비탕으로 아여 '여성계틀 질적인 면에서냐

양적인 면에서 더욱 Cll중적인 여싱운동 말성학의 자리로 만들고지 밥니댜.

ol것은 단지 현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여박생회가 건설된 지난 10년 간의 여성운동

의 변화외 역사를 되살려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보고쟈 법니다. OI것OI 10대 총여학생회의 욀얘 여성계의 기조

갸 될 것입니댜,

5월의 만남을 시작으로 하여 'cll트워크틀 형성학기 위한 준비를 하고, 가을 여성제 기간이 그 준비를 총학이는

쟈리, 그리고 장기적인 모임을 Cll중적으로 '선포'하는 쟈리가 되었으면 밥니다.

일시 : 10월 첫깨주 애지는 들께주


